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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4.(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1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 재 호 3783-5901

공원여가과장 정 재 연 02-3783-5990

관련 누리집 서울의공원(parks.seoul.go.kr)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서울의 공원에는 천연기념물 솔부엉이와 소쩍새가 살아요

- 서울시, 시민들의자원활동으로남산,용산가족공원의야생조류지속적정기적모니터링실시

→ 현재 조류에 관심있는 20여 명의 시민 봉사자가 매주 월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참매,새매,새호리기와천연기념물솔부엉이,소쩍새등공원내서식매년관찰

- 남산에 이어 2023년 용산가족공원까지새로운 관찰 대상지확대하여 생태적가치기록

□ 남산은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이자 내국인들에게는 쉼터의

역할을 하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녹색 숲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서식지이기도 하다.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남산에 서식하고 있

는 다양한 야생조류를 관찰하고 남산 숲의 생태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보전하기 위해 ‘공원의 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 ‘공원의 새 모니터링단’은 2016년부터 운영된 공원 내 자원봉사 프로

그램으로 남산의 자연과 조류생태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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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에 대한 이론과 현장 탐조를 병행한 교육을 통해 공원에

서식하는 조류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모니터링단은 관련 협회에서 활동하는 회원, 미술 치료사, 숲해설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새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모여 활동하

고 있다.

□ 현재 2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오전 남산공

원(남산북측순환로, 남산야외식물원)과 용산가족공원 내 정해진 탐방

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좌우 25m 이내에서 관찰되는 조류들을 소리

와 쌍안경을 활용해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다.

□ ‘공원의 새 모니터링단’은 코로나 이후 4년만에 재개되어 활발한 탐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새매, 새호리기, 참매, 흰꼬리수리, 솔부

엉이 등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과 꾀고리, 휜눈썹황금새, 청딱다구

리, 동박새, 산솔새, 뻐꾸기 등 서울시보호종·기후변화지표 종과 그

외 곤줄박이, 박새, 딱새 등 터를 잡고 서식하는 텃새까지 약 63종

의 야생조류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남산이 야생조류들의 서식 환경을

안정적으로 충족하고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16년 남산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새매와 천연기념물 솔부엉

이의 번식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멸종위기 Ⅱ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인

붉은배새매의 번식을 관찰했고 2019년 번식기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

급인 새호리기의 짝짓기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Ⅰ급, 개체수가 줄어듦에 따라 가까운 미래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

생물을 Ⅱ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특히 올해에는 과거 주한미군사령부의 골프장 부지였던 용산가족공

원까지 조류관찰 대상지를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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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남산처럼 숲으로 울창한 환경이 아니라 비교적 새가 없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용산가족공원에서도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이 관찰되었으며, 물총새, 꾀꼬리, 오색딱다

구리 등 서울시보호종과 검은이마직박구리, 왜가리, 중대백로, 꾀꼬리

등 기후변화지표 등 약 47종의 조류가 관찰되었다. 특히 남산과 달리

용산가족공원 내에는 넓고 큰 호수가 있고 공원 인근 한강이 인접해 있

어 하천, 호수 등에서 서식하는 왜가리, 중대백로를 추가로 관찰할 수

있었다.

□ 모니터링에 참여해온 봉사자들은 “어릴 적 뛰어놀던 남산에는 어떤

새들이 있나 늘 궁금했다.”면서 “우리가 기록해온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것을 보며 남산의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것 같

아 보람을 느낀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많이들 궁금해한다. 그럴 때면 공원에서 관찰된 새 이름과 습성들을

알려드리곤 하는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낀다.”,“특히

멸종위기종 새호리기의 짝짓기 하는 모습을 선명하게 봤을 때가 잊혀지

지 않는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 하재호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환경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야생생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공원이 새들에게

삶의 터전 그리고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풍부한 생명력을 가진 남산 숲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

해 친환경 방제 등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공원의 새 현장 사진 1부.



- 4 -

붙임 공원의 새 현장 사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새호리기 짝짓기 모습(공원의 새 모니터링단 고미화 사진제공)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새매 흰눈썹황금새

큰유리새 되지빠귀

모니터링 시작 전 화이팅 모니터링 활동 모습


